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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현대 경영권 분쟁 “패배직전”
현대상선 이사에 현정은 회장 선임 … 3월30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 이사에 선임되면서 현대그룹의 실질적인 지주격인 현대상선의 경영에 참

여할 수 있게 된 반면, 금강고려화학(KCC)은 경영권 분쟁의 본 게임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도 불리

한 입장에 서게 됐다.

현대상선은 3월23일 서울 적선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후보로 추천된 현정은 회장과 정몽진 

KCC 회장 가운데 현정은 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현정은 회장에 대한 이사선임 찬반투표에서 62.54%의 찬성이 나옴에 따라 정몽진 회장에 대한 표결은 생략

됐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최근 KCC 측이 제시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특히 일부는 노정

익 사장의 책임과 사퇴의사를 묻기도 했다.

현대상선 소액주주모임의 이상직 회장은 “현대 측에서 회계상의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를 했는데 소액주주들

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고 분식회계는 누가 책임질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KCC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문성 상무는 “2003년에 현대상선은 채권은행들로부터 최고 20% 이상의 차입

금 이자를 내고 있었으나 경영진들은 이자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정익 현대상선 회장은 “2002년 취임한 이후 대북송금 의혹과 구조조정 등으로 회계문제를 파악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전혀 분식회계가 없다고 자신한다”고 답했다.

또 “2005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계를 처리했으며, 2004년에는 완전히 밝히

고 가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주들의 이해를 구했다.

주주총회는 당초 오전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KCC 측이 제출한 위임장에 대한 검토작업이 늦어지면서 

1시간20분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KCC는 현대상선 주주총회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CC는 <현대상선 주주총회와 관련한 KCC 발표문>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현대상선의 투명경영을 

감시할 이사를 선임하지는 못했지만 KCC의 문제제기와 공정한 회계감사 절차에 의해 현대상선의 투명경영을 

위한 기틀이 확보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KCC는 “현대상선이 정상화되는 틀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KCC가 이루고자 한 소임의 일단을 다했다고 

자임하며 주주총회와 관련한 분쟁이 심화되면 현대상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과에 승복하

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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